
GIST-케이메디허브,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…
 암세포 '면역 회피' 차단하는 먹는 항암제 개발 나서
- GIST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·케이메디허브 김태우 박사 공동연구팀, 암세포의 면역 억제 유도 

효소 ‘CD73’ 표적 저분자 후보물질 확보 착수
- 기존 주사제 대체할 복용 편의성 높은 면역세포 활성 치료제 개발 기대

▲ GIST 캠퍼스 전경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가 대구경북첨

단의료산업진흥재단(K-MEDI hub·케이메디허브, 이사장 박구선) 김태우 박사와 공동

으로 제안한 면역항암제 개발 과제가 2026년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‘신약 기

반 확충 연구(유효물질 단계)’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‘국가신약개발사업’은 국내 제약·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

범부처 국가 R&D 사업이다.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&D 생태계 강화, 

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,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

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.

공동 연구팀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

는 ‘CD73 표적 저분자 후보물질’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.

우리 몸의 T세포·대식세포 등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



다. 그러나 암세포는 ‘CD73-아데노신 경로’를 이용해 면역세포 기능을 약화시키며 

공격을 회피한다.

연구팀은 암세포 표면 효소인 ‘CD73*’의 활성을 억제해 면역 억제 물질인 아데노신 

생성을 줄이고,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

면역항암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CD73: 암세포 주변에서 면역 억제 물질인 아데노신 생성을 돕는 효소

▲ (왼쪽부터) GIST 김용철 생명과학과 교수(주관연구책임자), 케이메디허브 김태우 박사

(공동연구책임자)

공동 연구팀은 암세포의 면역 회피에 관여하는 ‘CD73-아데노신’경로를 표적으로 하

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개발을 추진한다.

특히 CD73의 활성을 억제해 종양 미세환경 내 아데노신 생성을 낮추고, 면역세포

가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

표로 한다.

이번 연구에서 GIST는 의약화학 및 구조 기반 신약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후

보물질 발굴을 수행하고, K-MEDI hub는 신약개발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효능 및 

작용 기전 검증을 담당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전주기에 걸친 연구 협력 

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.

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주사형 항체 치료제보다 복용이 편리하고 다



양한 치료제와 병용 투여가 가능한 ‘경구용 저분자 면역항암제’ 개발 가능성을 높일 

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암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, 

향후 혁신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후보물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K-MEDI hub 김태우 박사(공동연구책임자)는 “이번 과제는 암 주변의 면역 억제 환

경을 조절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실제 신약 개발 연구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

미가 크다”며 “단순히 효소 기능 억제에 그치지 않고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

용, 면역세포 활성 회복 등 실제 항암 면역 반응 변화까지 폭넓게 검증할 계획”이

라고 밝혔다.

GIST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(주관연구책임자)는 “CD73-아데노신 경로는 면역항암

제 개발을 위한 검증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”며 “이번 연구 과제는 이러한 검증된 

기전을 표적으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큰 경구투여 면역항암제 신약후보물질 확

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
